
- 지역사 출신 내정자 배출, 여전히 바늘구멍

- 객관적 검증, 구성원 정서 반영 절차 미흡

  오늘(1/28) 위기에 처한 지역MBC를 책임질 새로운 진용이 결정되었다.

  지역사 사장 선임과정에서 노사는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치열한 토론을 거쳐 지원자들 가운데 적
임자를 찾기 위해 애썼다. 그 어느 시기보다 중요한 때임을 감안해 각 지부에서는 구성원들의 신망을 받
는 후보자를 물색하기도 했다. 임추위원들과 박성제 사장이 부적격자를 거르고 적임자를 고를 수 있도록 
해당 지부에서는 성명을 발표하고, 질문을 전달하였다. 이 모든 것은 적임자를 찾아야 한다는 절박감에서 
비롯된 일련의 과정이었다. 조합은 이 과정에서 최선을 다했다.

  이제 발표된 인선 결과를 놓고 조합은 복잡한 심경이다. 다소의 진전을 수긍하면서도, 여전한 간극에 아
쉬움을 금할 수 없다.

  자사 출신 사장을 강력히 원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한 지역사의 구성원들은 열패감에 빠져 있다. 여전히 
서울 출신 지원자가 지역사 출신보다 우월하다는 선입견은 견고하다. 구성원들의 간절함은 본사 경영진의 
선입견을 넘어서지 못했다. 한정된 시간, 부족한 자료 속에서 객관적인 검증은 촉박했으며, 구성원의 정서
와 요구가 반영되는 통로는 좁았다. 물론 안팎에서 좋은 인품과 능력을 겸비했다고 평가받는 분들도 다수
임을 부정하지 않는다. 그리하여 과거보다 긍정적인 인선결과이라 평가할 수 있음도 인정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사 출신 내정자를 배출한 지역사가 매우 적다는 것은 여전히 실망스럽다. 

  새롭게 뽑힌 15명은 오는 3월, 각 사의 정기 주주총회에서 선임되기 전까지는 엄밀히 말해 ‘내정자’ 신
분이다. ‘내정자’는 말 그대로 최종 결정 이전까지는 변경의 여지를 품고 있다. 이 말은 여전히 검증의 과
정과 시간이 끝나지 않았다는, 모두가 지켜보고 있다는 뜻이다. 내정자는 오로지 절박한 각 사의 경영 상
황을 개선하고 콘텐츠 경쟁력을 높일 방안을 찾는데 골몰해야 한다. 지난 3년간, 지역 지부는 보은인사의 
폐해를 뼈저리게 느꼈다. 무능과 무책임이 드러난 일부 사장들로 인해 금전적 손실은 물론, 지역MBC의 
미래조차 어두워졌다. 행여 ‘내정자’들이 이 절박한 위기를 눈앞에 두고도 명예에 취해 경거망동 한다면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조합은 박 사장의 인사권을 존중한다. 하지만 조합이 누차 밝혔듯, 그 인사권은 행사하는 권한이자 감당
해야할 책임을 의미한다. 사측은 내정자들이 해당 지역사 문제를 풀어낼 적임자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제
부터는 그 말을 증명해내야 한다. 조합은 그 어느 때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내정자들의 행보를 주시할 것
이다. 내정자들을 위한 MBC는 없다. 내정자들은 MBC를 위해 존재해야 함을 명심하기 바란다.

2021년 1월 28일 

전국언론노동조합 문화방송본부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


